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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948년 10월 19일, 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점옥이라는 인형의 눈으로 아름답게 그린 『점옥이』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마디인 여순항쟁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합니다. 한 편의 시와 같은 글과 인형의 눈에 비친 어둠과 비극의 순간을 풍성한 은유에 담은 그림은 시리도록 아름답지요. 오

승민 작가는 집요함에 가까운 몰입으로 완성한 그림책을 통해 과거의 한 장면을 우리 앞으로 성큼 불러왔습니다. 그 부름에는 허투루 태어나고 지는 꽃은 없

다는 슬픔 속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일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터전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잃

어야 했습니다. 시대의 혼란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모 세대와 그 부모 세대들의 시간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기억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은 전쟁 중이고, 전쟁터 한가운데로 내몰린 어린이들의 아픔은 감히 상

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으며 평화의 염원을 담고 있는 『점옥이』는 전쟁과 이데올로기, 어린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비유의 의미

로 다가갑니다. 

지은이 오승민
2004년 첫 그림책 『꼭꼭 숨어라』를 내고 어린이 책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앨리스의 이상한 헤어살롱』 『오늘은 돈가스 카레라이스』 『붉

은신』이 있습니다. 이 외에 그림책 『우주 호텔』 『나의 독산동』 『나는 안중근이다』 『보름달』 『초원의 법칙』 『삶은 여행』 『의자에게』와 많은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리과정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교과연계



상상력 쑥쑥

3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책 읽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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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은 후

1.	��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큰 새가 날아오기 전 평화로웠던 마을의 풍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빈칸 안에 자유롭게 평화의 이미지를 그려 보세요.



책 읽은 후

까만 씨앗은

   입니다!

큰 새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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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 새가 까만 씨앗을 떨어뜨리면서 엄마, 언니, 백구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큰 새는 무엇이고 까만 씨앗은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도망가게 할까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 보세요.



책 읽은 후
어휘력 쑥쑥

6

1. 다음 문장과 관련된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세요.

야옹야옹, 캉캉, 오들오들, 쑥쑥, 쏙쏙, 부르르

보기

2. � �1번 문제에 적은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세요.

컹컹, 낑낑, 덜덜, 까악까악, 무럭무럭, 

낄낄, 모락모락

보기

백구는 새를 쫓아내려고  짖어.

쇠 모자를 쓴 사람이 소리쳤어. 백구는  떨어.

그러는 동안 오동나무는  자랐어.

백구는 새를 쫓아내려고  짖어.

쇠 모자를 쓴 사람이 소리쳤어. 백구는  떨어.

그러는 동안 오동나무는  자랐어.



책 읽은 후
분석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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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책에 등장하는 풀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따라 그려 본 후 간략한 특징을 써 보세요.

그림 특징 

바랭이

엉겅퀴

개망초



책 읽은 후
독해력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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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큰 새가 날아온 이후에 마을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빨갛고 파랗게 마을이 불탔다. 	 2   엄마와 언니가 피난을 갔다.

3   쇠 모자를 쓴 사람이 백구를 총으로 쏘았다. 	 4   점옥이도 함께 도망쳤다.

2.	��혼자 남겨진 점옥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며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언니가 자신을 데려가지 않아 서운하다.   	 2   언니가 미워서 그립지 않다. 

3   소리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어서 무섭다.	 4   백구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어 속상하다.

3.	��전쟁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   평화를 무참하게 깨 버린다.	 2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질 수 있다.

3   모두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 	 4   전쟁의 슬픔은 금방 잊을 수 있다.



책 읽은 후
창의력 쑥쑥

이미지: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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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외롭게 누워 있는 점옥이 주위에 꽃을 오려서 붙여 보세요.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

문지아이들 

신간 소식


